
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, 청소년수련활동 제한적 운영 재개

○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(원장 조경래)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

청소년수련활동을 지난 20일부터 구미 광평중학교를 시작으로 제한적

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수련원의 제한적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

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시설의 가동 상황과 각급 학교와의   

입소가능 여부 파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하게 되었다.

○ 하지만 수련원은 아직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존  

2박 3일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비숙박 당일형 청소년수련활동으로

변경 운영하며, 수용가능인원 대비 50%이하의 수준으로 제한하여  

최대한 안전하게 운영할 계획이다.

○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조경래 원장은 “그 동안 코로나19로 지친   

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활동을 통해 스트레스와 우울감에서 해방될 수

있는 질높은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.”며 “청소년  

수련활동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참가자 명부   

작성, 손소독,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.”고

당부했다.



○ 수련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국 도비 30억원을 확보하여 생활실,

샤워실, 화장실, 소방 전기시설 등에 대한 리모델링 및 시설개보수를

완료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.

청소년수련활동 이용 상담 등 자세한 사항은 ☎054-436-0184로 문의하면 된다.


